
중국산 카페인 가격 "폭등"
인민폐 평가절상·품귀현상 따라 … Kg당 1 4달러선

카페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카페인이 최근 주수입국인 중국 인민폐의 급격한 평가절상과 함께 품귀현

상마저 겹쳐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중국이 부패척결을 내세운 대대적인 숙정작업을 펼치는 등 정치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한 요

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 

중국 현지의 카페인 수급불균형의 주된 요인은 그동안 우

후죽순으로 생겼던 카페인 생산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의한

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9 5년5월 현재 카페인 수입가격은 K g당 1 3 . 5∼1 4 . 5달러선

으로 9 4년말 7 . 5달러에 비해 무려 8 0∼9 0 %정도 급등하고

있으며 그나마 제품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

졌다. 

특히 중국이 오는 7월부터는 관세를 5% 새롭게 부과할 예정으로 있어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

망된다. 

이에따라 제3무역을 비롯해 화일약품 및 원풍약품 등 카페인 수입 도매상들은 그동안 중국산 저가에

밀려 퇴조했던 인디아산으로 다시 수입선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

현재 인디아산 가격은 Kg 당 1 6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9 4년 카페인 수입은 6만6 7 0 0 K g ( 4 5만4 0 0 0달러)로 9 3년 6만8100 Kg(47만8 5 0 0달러)에 비해 마이

너스 2.1%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같은 수입감소는 최근 카페인이 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카페인 유해론이 확산되면서 주수요

처인 의약 및 식품업계에서 무카페인의 신제품들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같은

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 

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풍제약이 중국으로부터 카페인을 수입·정제한 합성카페인을 의약용으로 소

분판매하고 있다. 

또 카페인나무에서 추출한 원료를 수입·가공한 천연카페인을 코카콜라에 독점공급하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 

9 4년 카페인 생산은 2280 Kg으로 9 3년 8 5 2 0 K g에 비해 73.2%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. 

카페인은 의약용으로 감기약을 비롯해 중추신경계용약·강심제 등에 신경안정제로, 식품용으로는콜

라 등 음료수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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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 산

수 입

공급계

8 , 5 2 0

6 8 , 1 0 0

7 6 , 6 2 0

2 , 2 8 0

6 6 , 7 0 0

6 8 , 9 8 0

▽7 3 . 2

▽2 . 1

▽1 0 . 0

국내 카페인 공급현황 (단위 : Kg, %)


